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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청정수소 생산 기반시설(인프라) 확대
- 2023년 수소생산기지구축사업 신규과제 공모 -

 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이창양, 이하 산업부)는 4월 27일(목) 국내 청정

수소 생산 기반시설(인프라)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「2023년도 수소생산기

지구축사업 신규과제」를 공고했다.

  금번 공고를 통해 산업부는 수전해*를 활용한 수소생산기지 2개소와 천연

가스 개질을 통한 수소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탄소

포집형 수소생산기지 1개소 구축에 참여할 사업자를 모집한다.

  * 수전해 : 전기로 물을 분해하여 수소 및 산소를 생산하는 방식

<수전해 수소생산기지구축> <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구축>

  수전해 수소생산기지구축 사업은 지난해 전북 부안과 강원 평창 등 2개소가 

처음 선정된 바 있다. 부안 수전해 사업에는 현대건설이 주관기관으로 참여

하여 수전해 생산시설의 설계, 토목, 건축 등을 담당하며, 국내 수소 수전해 

생산사업 참여 경험을 토대로 향후 칠레 등 해외 수전해 구축 프로젝트 

진출이 기대된다. 평창 수전해 사업은 한화솔루션이 주관기관으로서 강원



도와 협력하여 도 소유의 풍력발전기에서 발생되는 전기를 활용, 그린수소를 

생산하여 인근 대관령 수소충전소에 공급할 계획이다.

 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구축은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근 

지역 수소충전소에 공급할 수소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를 포집 

및 액화하여 조선업계 및 식음료업계에 제공하는 등 국내 탄산수급 안정화에 

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
  산업부는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선정된 컨소시엄(민간기업+지자체)

에게 3년에 걸쳐 수전해 생산기지는 55억원, 탄소포집형 생산기지는 68억원을 

지원할 계획이며,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기업 및 지자체는 6월 30일

(금)까지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홈페이지(h2korea.or.kr)에 신청서를 제출

하면 된다.

  한편, 산업부는 동 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사업 참여 유도를 위해 

지자체 및 수소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5월 17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

이며, 산업부 관계자는 관심 있는 민간 기업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

당부하면서,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관련 규제 완화 등 제도 정비도 지속 

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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